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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공간적 지원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기업이 뭐든지 해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만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와서 공간도 확보하고 테스트베드도 깔겠습니다.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도 하고 블록체인 사용자네트워크를 키우겠습니다.” 

 

노원코인으로 스타급 블록체인기업이 된 글로스퍼의 김태원 대표가  

지난 주 10 월 2 일 ETRI 광주센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비즈니스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후 한 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블록체인관련 또한 스마트도시관련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하여 

특구의 많은 연구자와 기업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광주시가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까요?” 라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 

이었습니다.  

 

김대표가 또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거나 세제 혜택 같은 건 필요 없다. 

시정부가 블록체인 기업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고, 친 블록체인 정책을 굳건하고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에스토이아 대통령 칼류레이드의 방한인터뷰 기사를 보니, 세미나에서 

김대표가 했던 이런 말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에스토니아는 1997 년에 전자 거버넌스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2000 년엔 전자서명을 모든 결재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구요.  

2005 년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도 실시하였지요.  

2012 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읽고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열람에 동의하면, 에스토니아의사는 환자가 그 동안 받아 왔던 

치료과정과 병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온라인으로 본인의 병력과 치료과정, 

처방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노력은 매년 1 만개 이상 스타트업 탄생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합법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글로스퍼 대표가 가장 절실하다고 외쳤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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